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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새서 테살로니카서 묵상· · · · 

갈라티아서는 그리스도교를 유다교의 전통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들을 향한 경고
와 율법 준수가 아닌 구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화된다는 내용을 전합, 
니다 바오로는 갈라티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형제들. ‘ ’

이라 부르며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고 명백한 논거를 들며 율법과 성령 억, , 
압과 자유 공로와 은총 등의 문제에서 성령과 자유와 은총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강조하며 복음의 진리를 ‘ ’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참된 교의를 수호하려는 열정과 신념으로 쓰인 이 편지는 . 

영적 해방과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페소서는 공동체 안에 퍼져 가는 이단적인 사상을 경고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
랑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러한 에페소서의 내용은 콜로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체. . 

적으로 이 두 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 섭리의 신비가 

사도에게 계시되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 가운데 에페소서. 

는 주로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며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주된 관심을 보입니다.

필리피서는 바오로 서간 가운데 가장 따뜻한 어조로 쓰였습니다 바오로는 필리피 . 
신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준 온정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그들이 참 그, 
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권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글을 쓰며 . 

생사를 초월해 있는 사도 바오로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 
있다고 깨우쳐주며 자신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콜로새서는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성령의 선물인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 
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전합니다 특별히 장엄한 그리스도 찬가 를 통해 . (1,15-20)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테살로니카 서1 는 바오로의 서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오로는 차 . 2
선교 여행 중 코린토에 있을 때 이 서간을 통해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북

돋아 주었습니다 테살로니카 서와 서는 모두 종말을 다루고 있지만 입장이 매우 . 1 2
다릅니다 서는 처음의 신앙 생활을 기억하며 열성을 지니고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 1

도록 권유하고 서는 종말이 지연됨에 따라 겪게 되는 공동체 내부의 이탈과 불안을 , 2
진정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 자료 출처 매일의 삶 말씀살기 쪽 춘천교구 성경사목부: ‘ ’ 60-62 , 

하루 분 성경 읽기5 ,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준히 말씀과 함께 머물며 주님을 기다

립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

년 대림시기 말씀살기와 함께 복된 대림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2024 ’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년 그리스도왕 대축일2024 에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


